☧. 그리스도의 평화!
사랑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에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산하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의 지도신부로 재직 중인 이승현(베드로)신부입니다. 항상 (가톨릭 스카우트를 포함한) 청소년 사목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4년의 시간 동안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는 많은 선배 신부님들과 함께 했던 지도자들의 수고 덕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대교구 내에서 가톨릭 스카우트가 활동하고 있는 본당은 전체 본당의 수에 비해 많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가톨릭 스카우트는 본당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대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교구 내 200여 본당 가운데 가톨릭 스카우트가 발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본당은 30여 본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가톨릭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싶어도 본당에 단위대가 없어서 스카우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가톨릭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에서는 혜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에 자리한 서울지구 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직할대 형식의 가온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이유로 본당의 청소년이 본당이 아닌 서울지구 연합회 소속의 가온단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본당의 지도 신부님의 이해와 배려(협조) 속에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당의 지도 신부님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조가 함께 할 때에 가톨릭 스카우트 운동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부님께 다음의 청소년이 가톨릭 스카우트의 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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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서
본인은 (       )가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의 가온단 대원으로서 활동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사자가 가톨릭 스카우트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이해하기에 위 사람을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의 가온단 대원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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